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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초록】

Ⅰ. 시작하며

북한은 2005년 8월 국제사회로부터 긴급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받지 않고 소위 ‘개발협력’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에 상

주하고 있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와 국제 NGO의 상당수를 철

수시켰다. 또한 2005년 10월 ‘양곡전매제’의 도입을 통해 거의 기능을 상

실하고 있었던 식량배급제의 부분적인 복귀를 꾀하였다. 이는 북한 당

국이 향후 상당 기간 식량 확보에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이 없이는 실행

하기 힘든 정책이다. 이후 2006년과 2007년에는 북한에서 대규모 수해가 

북한은 (남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와의 무역에서 2000년에서 2008년까지 9

년간 9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 북한은 무기거래, 불법행위를 통해 

상품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그런데 본 연

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거래, 불법수입 등에서 외화를 조달하지 

않고도 대외거래 상 상품교역 적자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0년대의 공식적인 외화수지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다 북한의 무기거래수지와 불법수입을 더하면 북한은 최종적인 외화수

급에서 상당한 흑자를 거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경

제제재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에는 무기수출과 마약, 위조지폐 등의 불법행위

도 줄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요한 외화가 그리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태여 위험한 거래에 집중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

도 가능하다. 북한은 최소한 2000년 이후에는 상당한 외화를 북한 내외부에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3

발생하였고, 남한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초 이후 비료 및 쌀의 

대북지원을 끊었다. 이에 남한의 북한 농업 전문가들은 2008년에는 북

한의 식량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더 나

아가 북한 내부의 동향에 밝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북한에서 아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남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때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이 2009년 봄 파종기에 비료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북한은 다

시 비료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하였었다. 

그런데 2009년 봄 오히려 북한은 2008년 6월부터 1년간 미국이 지

원하기로 한 식량 50만톤 중 17만톤만 도착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식량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미 식량지원을 위해 북한에 있던 5

개 미국 NGO단체 관계자들을 북한에 이미 도착한 식량에 대한 분배를 

완료하기 전인 2009년 3월말까지 전원 출국시킨다.2)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니터링 요원의 참여 숫자에 대한 이견3)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

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굶주리더라도 괘념치 않

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어쨌든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상

과는 달리 아주 절박한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외부로부터의 식량 등 물자 도입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북한의 특

성상 북한 정권의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식량 수급을 자신하지 

않고는 긴급구호성 원조의 거절, 식량배급제의 부분적 재개 등과 같은 

정책을 감히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즉, 북한은 2005년 10월 ‘양곡

전매제’를 도입할 때는 이미 상당량의 식량을 비축해두었을 개연성이 

2) 미국 NGO ‘머시 코’(Mercy Corp) 대변인 발표 내용(연합뉴스, 2009년 3월 18일

자)과 철수 완료에 관한 보도 내용(연합뉴스 2009년 4월 3일자).

3) 북한 당국은 그동안 미국 지원식량 40만톤을 분배할 세계식량계획(WFP)에 대

해선 모니터링 요원 59명중 3명, 미국 지원식량 10만톤을 분배할 5개 NGO단

체에 대해선 모니터링 요원 16명중 6명을 한국어 구사요원으로 허용해 왔으나, 

미국이 WFP 한국어 구사요원을 12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연합뉴스, 2009년 3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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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대응을 사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북한

의 식량 부족 상황을 과다 추정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전문가들이 북한 주민의 최저 식량 수요를 결과적으로 과다 계상하였으

며, 북한의 기존 비축량과 내부 공급을 과소평가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북한의 외화수급에 대한 추계도 이와 비슷한 “오류”에 빠져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급

증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

는 것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무역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남한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비료 무상지원과 쌀 차

관을 공여하지 않고 있다. 2008년 7월 이후에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이 중단되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상당한” 액수의 외화가 

끊긴 것이다. 그런데도 2009년 5월 15일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남한 기업들이 새로 제정되는 법 · 규정에 따르기 

싫으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면서 강공 전

략을 계속한다.4) 그래서 언론에서는 북한이 마약, 위조지폐, 위조담배 

등의 불법거래 행위를 통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의 외화수급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경제 통계가 매우 드물 뿐더러 외화수급에 관한 통계

는 특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화수급 관련 항목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도전이다. Haggard and Noland(2007)는 북한에 관해 공개된 다양

한 (신뢰도가 낮은) 경제 통계와 주요국 당국자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

4) 북한 노동신문은 2008년 1월 28일자에서 “미국의 불순계층들이 ‘경제협력’을 마

치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그것이야 말로 주제넘은 짓”

이라며 “우리는 ‘경제협력’을 위해 자존심이 훼손당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빌붙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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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국제수지 항목별로 최소치와 최대치의 범위를 구한 뒤 1990년에

서 2005년까지 저자들의 “최적 추정치”를 발표하였다. 저자들은 이를 통

해 마약, 위조화폐, 위조담배 등 북한의 비합법적인 외화획득원이 “엄청

나게“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주로 북

한의 불법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북한의 외화수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중국으로부터의 관광 및 방문수입, 해외노동자의 임

금수입, 해외투자기업의 소득, 개성공단 및 임가공업체로부터의 임금 

수입, 기타 서비스수지 항목, 자본수지 등 주요 항목들에 대한 추정이 

누락되었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추정방식을 통하여 북한의 서비스수지, 소득수

지, 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 등 외화수급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추정

해보고자 한다. 추정 대상 시기는 2000년에서 2008년의 9년간이다. 이처

럼 추정 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북한 외화수급에 관한 퍼즐을 맞추어나

갈 때 비록 매 연도별로 정확한 추정치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몇 년

에 걸친 평균치 내지는 합계치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추정기간이 길면 전체 추정기간에 대한 추정치의 총합적인 신뢰도가 높

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2000년 이전의 자료가 희소한 

점도 고려되었다. 

Ⅱ. 국제수지표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

북한의 국제수지를 추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다. 북한 

당국이 가용한 외화가 얼마인지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태여 국

제수지에 관한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도 외화의 유출입이 수반되는 거래

(행위)를 파악하면 된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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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통계작성 교육훈련을 거쳐서 북한 당국이 북한의 국제수지 통계

를 작성해야 하므로 이 과정을 미리 살펴보자는 의미도 있다. 

국제수지표는 일정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자국 거주자와 외국 비거

주자 사이의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표이다. 거주자와 비거주

자의 구분은 경제주체의 거주지나 국적이 아니라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5) 국제수지표에서는 외국인도 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 이익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자로 인정하지만 해외교포는 자국의 국민이

지만 비거주자가 된다.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영업이 국내에서 이루

어지면 모두 거주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대사관과 외교관은 해외에 있

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누어 추정한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나누어진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다. 서비스수지에는 운

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소

득수지는 북한 거주자가 외국에 단기간 머물면서 받은 돈과 북한 국내

에 일시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를 나타내는 급료 및 임

금수지와 북한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이자와 비거

주자에게 국내에 투자한 대가로 지급한 배당금·이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경상이전수지는 해외의 교포가 국내의 친척

에 보내는 송금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구호물자 및 

정부간 무상원조가 주요 항목이다. 자본수지는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

부 등이 외국으로부터 차입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리거나 이와는 반대

로 외국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 차를 나타낸다. 자본수지는 크게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분

5)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04)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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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다. 투자수지는 다시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로 구분된다. 직

접투자는 경영참여 등 영속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인 반면 증

권투자는 외국과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를 나타낸다. 기타투자는 

대출 및 차입, 무역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기록된다. 

기타자본수지는 해외 이주비 등의 자본이전수지와 특허권·상표권의 거

래 등이 포함된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계는 외환보유고의 변동(준비자산증감)으

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제수지 항목 중에서 추정이 가능

한 항목들과 외환보유고 증감 통계를 대조하여 통계적 불일치6)가 생기

면 잔여(residual) 항목으로서 “오차 및 누락” 항목을 도입한다.7) 그런데 

북한의 외환보유고 및 그 증감은 외부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

서 본 연구에서는 “오차 및 누락” 항목을 잔여 항목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제수지의 각 항목을 추정한 뒤 그 차

액을 “외화수급”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외화수급이 양(+)의 값이면 그 

해에 북한은 외화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서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증가

하였거나 아니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외화의 지출이 있었다는(또는 둘 

다)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외화수급” 항목은 외환보유고 증감과 오

차 및 누락 항목을 둘 다 포함하게 된다. 

6) 국제수지 항목에 대한 추정치간 통계적 불일치가 생겼다는 것은 통계에 잡히

지 않은 외화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밀무역이나 신

고하지 않은 자본유출입 등이 의심된다. 

7) 외환보유고의 변동과 오차와 누락을 자본수지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

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인 국제수지는 항상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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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남북한간 외화의 

유출입을 북한의 기타 국가와의 거래와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여기

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는 남북한은 국가간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로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발표하는 북한

의 무역 관련 통계가 남북한간 교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

문이다. 둘째는 남북한간 외화거래에 관한 정보가 북한의 기타 국가와

의 외화거래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어서 이를 별도로 추정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남북한간 교역에 비해서 북한의 다른 국가와

의 교역과 외화거래에 대한 통계는 신뢰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기타 국가와의 외화거래를 국제수지 항목별로 

살펴본 뒤 남북한간 외화거래를 북한에 대한 외화유입의 관점에서 상세

히 추정해보고자 한다. 

1. 북한의 상품수지

북한의 상품수지는 북한의 국제수지 항목 중에서 공개된 통계치가 

많이 존재하는 항목이다. 북한의 상품교역통계는 북한의 교역 상대국의 

통계로부터 역추정되는 거울 통계(mirror statistics)로 작성된다. 현재 

KOTRA, UN, IMF에서는 각 국에서 작성된 무역 통계를 집계하여 각각 

북한의 무역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8) UN과 IMF의 거울통계는 거의 모

8) 이석 · 이재호(2008)는 KOTRA, UN, IMF에서 작성하는 거울통계를 자세히 비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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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회원국의 통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괄성에 장점이 있다. 

반면에 KOTRA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보고하는 북한과의 무

역통계의 신뢰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있

다. 예를 들면 남북한을 혼동하여 남한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를 북한으

로부터 수입한 액수로 잘못 보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그런데 KOTRA는 각국에 파견된 무역관에서 자체 검증을 통해 해당 통

계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를 집계 통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

다고 한다.9) 하지만 KOTRA 통계는 UN, IMF 거울통계보다 상대적으로 

정확성은 높으나 집계 대상국가수가 작은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KOTRA가 집계한 통계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장점이 

단점보다 본 연구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KOTRA 통계를 사용하면 

누락되는 국가들은 주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이다. 북한과 이

들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많지 않지만 무기수출 등 비공식무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공식무역은 그 일부가 공식무역

통계에 섞여있기 때문에 공식무역에서 비공식무역의 비중이 얼마나 되

는지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통계가 부정확한 이들 국가들의 무

역통계를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에서 일단 제외하게 되면 통계의 포괄성

은 떨어지지만, 북한의 무기수출 등 비공식교역수지 총액을 북한의 외

화수급에 산입하는 경우에 상품수지 이중계상의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

된다. 북한의 비공식교역수지가 외화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러한 계산 방식이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에 유리할 수도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상품수지10)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9) 미발표된 김석진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KOTRA의 주장과는 달리 한 · 중 · 일 3

국의 통계를 제외하면 KOTRA가 집계한 대부분 국가의 북한 무역통계가 남북

한을 혼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각국 세관통계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으므로 남북한 혼동의 결과 북한의 상품수지 적

자 추정치는 체계적으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북한의 외화수급은 안정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론은 더 강화된다. 

10) KOTRA 통계가 북한의 상품수지 외에 서비스 교역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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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적자폭은 연간 최소 7.88억 달러에서 15.55억 달러에 달해 

북한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이며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

다.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북한이 어떻게 조달해오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하고 있다. 

<표 1> 북한의 상품수지 추정

(단위: 100만 달러)

주: 남북교역은 제외함.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2. 북한의 서비스수지

북한의 상품수지는 무역상대국의 거울 통계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운수, 여행, 보험 등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비스수지는 상품수지보다 

추정이 더 어렵다. 서비스 수입의 주요 항목은 북한의 운송료 수입, 중

국인 등 외국인의 북한 관광 수입,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용선

료 수입, 보험료 수입, 외국항공기의 북한영공 통과료 수입 등이다. 서

비스 지급은 서비스 수입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통관기준 수출 통계는 f.o.b 기준이지만 통관기준 수

입통계는 c.i.f 기준으로서 보험료, 운임 등 서비스 교역을 포함한다. 북한의 경

우는 거울통계를 사용하므로 북한의 수입은  f.o.b 기준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북한의 수출은 c.i.f 기준으로 ‘과다’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566 646 736 777 1,020 998 947 919 1,130

수입 1,407 1,615 1,524 1,614 1,837 2,003 2,049 2,022 2,685

상품

수지
-841 -969 -788 -837 -817 -1,005 -1,102 -1,1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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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관광수입11)

북한 관광은 북한관광총국 산하 조선국제여행사가 해외 여행사에 

위탁하여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 해외 관광객은 주로 조총련 및 해외

동포들로 구성되고 중국인 관광객도 상당수 있다. 관광상품은 평양, 묘

향산, 백두산, 개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통, 통신, 숙박시설 등 관

광인프라가 열악함에도 관광상품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이다.12) 중국의 

북한관광은 북한 관광인프라(수송, 숙박)의 부족과 카지노 등 중국인의 

외화 과다유출 우려13)로 2003년부터 쿼터제에 따라 연간 5~6만 명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관광시기도 관광성수기(4월-10월)에 집중되고 있다. ‘북

· 중 항공기 운항약정’은 관광성수기에만 중국 남방항공이 북경-평양 노

선에 주3회 취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 관광열차는 평양~북경 간 

국제열차에 객차 1-2량을 연결하여 성수기에만 운항되고 있다. 2005년에

는 중국인 5.7만명(쿼터)이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1인당 500달러를 지출

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2006년에는 중국인의 도박 등이 문제가 되어 중

국이 북한단체관광을 금지하였다가 2008년 9월에 이를 다시 허용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관광 쿼터는 문제없이 충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해외관광객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

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인으로부터의 관광수입과 비슷한 규모의 외화수

11) 2002년도 세계관광기구(WTO)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관광수입은 금강산관

광수입을 포함하여 외래 관광객 약 40만명에 약 1억 5,0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추정치는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모두 과다추정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세계관광기구는 2003년부터는 북한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 통계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추정을 시도하기로 한다.

12) 2006년 현재 일본에서 판매하는 평양-묘향산 등 4박 5일 상품은 약 25만엔, 

중국에서 판매하는 평양-묘향산-개성 등 7박 8일 상품은 약 1,700유로, 폴란드

에서 판매하는 개성-평양-구월산 등 5박 6일 상품은 약 1,500유로라고 한다.

13) 평양 양각도호텔 등 3~4곳에서는 카지노가 영업 중이다. 나선시에도 한때 임

페리얼호텔에 카지노가 개설되었으나 이곳에서 도박을 즐기는 중국인 관광객

이 급증함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항의로 카지노가 폐쇄되었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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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매년 북한에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아리랑 공연을 통해서 관람료 수입과 함께 서방국가로부터

의 관광수입 확대를 꾀하고 있다. 아리랑 공연은 2002년에 초연되어 

2005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2006년에는 폭우로 취소되었으나, 2007년부

터 2009년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5년 공연은 참관자수가 약 

7,200여명에 달하였으며, 공연 관람료는 2008년 기준으로 40~240유로이

다. 아리랑공연으로 북한의 관광수입이 얼마나 순수하게 증가하였는가

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아리랑 공연이 열린 해에는 북한

의 관광수입 총액에 약 700만 달러(7,000명 x 1,000달러)를 추가하기로 

한다. 

(2) 용선수입 및 운송료 수입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임대해주고 상당한 용선수입을 올리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보유 선박 통계는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모든 선박은 보험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통계를 살

펴보면 된다. 본 연구는 영국 로이드가 집계(Lloyd’s Register of Shipping)한 

선박 통계를 사용하였다. 용선 운임은 동북아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선박 규모별 1일 용선료를 적용하여 북한의 용선수입을 추정하였다. 

북한의 용선수입은 연평균 3,0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었다. 

북한은 국제기구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시 자국선박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운송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운송료 수

입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고려항공의 외화수입, 북한 외항선박의 운임수

입 등을 파악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운송

료 수입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1,500만 달러로 가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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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보험금 청구 수입

북한은 주로 자연재해보험을 영국과 독일에 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북한은 과거 보험사기가 적발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도 있었지만 

상당한 외화수입을 거둔 적도 있다고 한다. 일례로 2008년 12월 북한은 

3,920만 유로(약 5,100만 달러)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

다.14) 이 판결로 북한은 2009년에는 상당한 외화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분야에 종사하였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재

보험 청구 수입이 5000 ~6000만 달러에 달하였다고 한다.15) 본 연구는 

북한의 재보험 청구 수입을 연평균 1,500만 달러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4) 북한영공통과 수입 

남북한간 영공 개방 합의에 따라 1998년 4월부터 미주노선을 운항

하는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가 허용되었다. 2008년 말 현재 국적기는 

하루 평균 14.1회, 제3국 항공기를 포함하면 하루 평균 33.0회 북한 영공

을 통과한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선항공기가 2008년에 북한에 

지불한 액수는 58억 원(약 550만 달러)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회에 보고

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8년 5월까지 국적기는 142억 원(약 

1,400만 달러)을 북한 영공 통과료로 지불하였다. 

14) 이 사건은 공산권 국가가 외국에서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처음

으로 승리한 사례이다. 북한은 2005년 7월 고려항공 소속 헬리콥터가 평양 인

근 창고에 추락하고 창고에 있던 물자가 전소하였다며 영국 로이드를 비롯한 

재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재보험사들은 북한이 사고 발생 열흘도 안 

되어 수십만 가지 피해품목 목록을 제출하는 등 주장이나 증거자료에 신빙성

이 없다며 북한 법원이 판결한 4,000만 유로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

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청구액의 95%인 3,920만 유로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연합뉴스 2008년 12월 11일자). 

15) 연합뉴스, 2009년 6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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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수로 건설 북한근로자 임금 수입, 북한 상주 외국인으로부

터의 외화수입, 동해 어장 입어료 수입 등

북한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에 의한 경수로 건설에 

북한 근로자들이 100여명 참여하여 월 110-470달러의 임금을 받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16) 이후 북한 핵문제가 부각되자 경수로 건설은 2003년

부터는 급속히 둔화되었고 2005년에 중단되었다. 여기에서 북한이 획득

한 외화는 경수로 건설지역 남한 상주인력으로부터 얻는 외화수입을 합

해도 연 100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소규모로 추정된다. 

북한 주재 외교시설, 외국 기관 등에 상주하는 인원이 북한에 유입

시키는 외화도 무시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2007년 현재 북한에는 중국, 

영국, 독일, 체코, 폴란드, 스웨덴,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상주대사관 24

개, 영사대표부 2개, 국제기구대표부 4개 등이 있었다.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기구 관계자는 2008년 현재 UN 관계자 30여명, WHO, IFRC 등 약 

100여명이다.17) 이들은 분배감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혼

자 근무하고 있다.18) UNDP 사건에서 보았듯이 국제기구에 고용된 북한 

직원의 인건비, 업무관련 외화취득 등도 무시할 정도는 넘는 수준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중국어선 1척당 연간 약 2만 달러의 입어료를 받고 동

해어장을 빌려주고 있다고 한다. 한때 많게는 900여척의 중국 어선이 

16) 북한은 경수로 현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약 200여 명의 노무인력

을 파견하였으나 곧 임금을 보통 근로자 기준으로 11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

상하는 안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2000년 4월 이후에는 약 100여

명의 노무인력만 제공하였다(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2007).  

17) 2005년 8월 북한이 시행한 대부분의 국제기구 및 국제NGO 북한 주재원에 

대한 출국 조치 전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있었다고 한다.  

18)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족 동반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동반의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가 함께 주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고 한다(연합뉴스 2008년 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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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유형들의 외화수입은 연도

별로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북한의 기타 서비스 

수입으로 연간 700만 달러를 일괄 적용하기로 한다. 

(6) 북한의 서비스 지출

북한도 운송료, 보험료, 재보험료 등으로 외화를 지출하고 있다. 한

편 북한의 권력층은 외국에서 교육, 관광, 의료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

다. 본 연구는 북한의 서비스 지출을 2006년 기준 연간 1,000만 달러로 

추산하고 다른 연도는 3% 증가율로 외삽법(extrapolation)을 활용하기로 

한다. 

3. 북한의 소득수지

(1) 식당 등 해외무역지사수입

북한은 중국, 동남아 등에 식당, 식품가공업, 무역지사, 호텔업 등에 

진출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해외투

자기업들은 주로 무역성에 소속된 무역회사들인데 이들은 외화벌이 목

적 외에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자 확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다. 북-

중 접경지역에 진출한 무역회사만 해도 100여개가 넘고 러시아에는 블

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40여개의 무역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등 전세

계에 산재한 북한의 해외투자기업(식당 포함)은 약 250~3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19) 이들 해외투자기업들은 총매출에서 원부자재, 직원

들의 생활비, 세금 등을 차감한 수익 대부분을 현지에서 물품으로 구매

19) 조명철(2009) 및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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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북한에 반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의 일부만 경화의 

형태로 북한에 반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 북한은 2000년대 들어 해

외에서 식당업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명철(2009)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북한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 해외 식당에서 최소 1,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개 이상에 달하는 북한의 해

외무역상사들도 연간 1,000만 달러 정도는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이 2006년에 식당 등 해외투자기업들이 약 2,300

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추정한다. 나머지 연도는 3%의 증가율을 

사용하여 외삽법으로 추정하였다. 

<표 2> 북한의 소득수지 추정

(단위: 100만 달러)

자료: 저자 추정치. 

(2) 해외파견근로자 임금수입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인력은 주로 러시아와 중동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건설, 벌목 등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기준으

로 북한은 총 45개국에 약 16,000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은 

월 200~400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21) 북한은 해외파견 근로자

20) 국제수지 통계상으로는 북한에 반입되는 물품 구매액과 경화 반입액 등 해외

투자기업의 수익 총액이 북한의 소득수지에 포함된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무역지사 19.2 19.8 20.4 21.0 21.6 22.3 23.0 23.7 24.4

해파근로자 28.0 28.8 31.7 36.0 40.3 46.1 57.6 60.5 63.4

소득수지 47.2 48.6 52.1 57.0 61.9 68.4 80.6 84.2 87.8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17

가 외화로 받는 임금의 일부만 본인에게 지급하고 ‘충성자금’, 사회보험

료, 영농자금, 혁명사적지 건설 참여 명목 등으로 임금의 약 70%를 현지

에 파견된 감독기관에서 수취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파견 근로자도 받

은 임금의 일부는 저축하여 귀국할 때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5

년 기준으로 총파견근로자수 16,000명이 연평균 임금 3,600달러(월 300달

러)를 받아서 이 중 20%를 현지에서 생활비로 쓰고 70%는 북한 당국에 

납부하고 귀국시 10%를 가져간다고 가정한다. 2006년에는 파견 근로자 

수가 더 늘어 약 20,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에는 체코에 

파견된 봉제공에 대한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체코 

정부는 약 300~400명에 달하는 북한 봉제공에 대한 취업비자 연장을 거

부하고 이들을 철수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과 2008년에도 북

한의 해외파견근로자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북한의 경상이전수지

(1) 조총련 송금 및 조선족, 탈북자, 이산가족의 송금

북한은 ‘충성자금’ 명목으로 조총련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거주 친척이 약 10만명에 달하는 북송교포에게 송금하거

나 북한 방문시 직접 전달하는 외화도 있다. 이들 자금은 1990년대 말 

까지는 북한의 주요 외화공급원이었으나 2002년 일본인 납치사건의 공

론화,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북한으로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북한 조선

21) 2005년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들은 러시아에 8,500명, 쿠웨이트(3,000명), 

UAE(1,500명), 카타르(2,000명) 등 중동에 약 6,000명이 파견되어 건설(12,000명), 

벌목(1,800명), 봉제(1,500명) 외에도 요식업, 선박용접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

다. 조명철(2009) 및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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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행과 거래하는 일본의 조총련계 은행들이 파산한 것도 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북한으로의 은행을 통한 자금이체가 거의 막

혀있지만 제3국을 통한 대북 송금은 가능하다. 송금 이외의 방법으로는 

북한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현금을 북한에 있는 친척에게 

직접 전달한다.22) 주요 현금 전달경로는 원산과 니가타를 연 20~30회 

왕복 운항하는 북한선박 만경봉-92호를 통해서였다. 만경봉-92호는 2005

년에는 환경오염보험 문제 등으로 14회 왕복에 그쳤고, 2006년 상반기 3

회 왕복 후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로 현재까지 운항이 금지되어있다.23)

조총련의 대북 송금액은 일본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공식

적으로 추정한 통계치가 있다.24) 대북 송금액은 2002 회계연도25)에 

2,950만 달러, 2003 회계연도에는 2,280만 달러, 2004 회계연도에는 2,310

만 달러, 2005 회계연도에는 2,440만 달러에 달하였으나 2006 회계연도

에는 400만 달러로 급락하였다고 한다.26) 그런데 일본 정부의 발표는 재

무성에 등록된 수치만 포함되었으며, 제 3 국을 통한 송금 및 직접 전달 

등 제재의 풍선효과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 정부 발표치를 기간 조

정한 뒤 50% 정도를 추가한 추정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2006년 이후는 

연간 1,200만 달러로 가정한다. 

북한 주민이 중국에 있는 친척(조선족)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가져오

는 외화와 약 2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내 화교에 전달되는 외화도 적지 

않다. 2005년 기준으로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 수는 연 

3~4만 명으로 추정되며 1인 연평균 4,000위안(약 500달러)을 북한으로 반

22) 이 경우 공식적인 외화소지 한도는 방문자 1인당 100만 엔(약 1만 달러)이다. 

23) Haggard and Noland(2007), p. 16. 

24) 시오카와 미사주로 일본 재무상은 2003년 6월 일본 참의원에서 2002년도 조

총련의 대북송금액이 약 40억 엔(약 3,500만 달러)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다(세

계일보, 2003년 6월 4일자). 일본 재무성은 2004년도 조총련의 대북송금액이 

26.8억 엔(약 2,300만 달러)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다(2005. 2). 

25) 2001년 4월~2002년 3월. 

26) Haggard and Noland(200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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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조선족 친척 보조는 2005년 기준 1,750

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금액이 모두 외화로 유입되기 보

다는 그 중 상당액이 외국 상품을 구매하여 북한으로 반입될 것이다. 

외국 상품은 북한의 시장에서 상당한 이윤을 남기고 판매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조선족 친

척보조액의 약 50%가 실제로 북한에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2005년을 기

준으로 875만 달러로 추정된다. 나머지 연도에는 3%의 증가율로 외삽법

(extrapolation)으로 추산하였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보내는 

액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거주 탈북자는 신분 안정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으로 송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나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보내는 송금액은 적지 않을 것이다.27) 2008년 말 현재까지 한

국에 입국하여 정착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탈북자는 모두 14,972명

에 달한다. 2002년부터 연간 입국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뒤 2006년부

터는 연간 입국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

친척에게 보내는 송금액을 1인당 연평균 200달러로 추정하기로 한다. 

한편 6.25전쟁이 끝난 지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

가족 수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2009년 추석 상봉을 신청한 수가 약 

88,000여명이므로 실제 이산가족 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

봉을 신청한 사람들은 적극적인 대북 송금군으로 가정하고 1인당 연평

균 약 100달러를 북한으로 보낸다고 가정한다.28)

27)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이나 정착 탈북자가 북한에 보내는 송금의 경우는 대부

분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항목을 ‘남한으로부터의 외화수급’에서 

다루지 않고 여기서 다루기로 한다. 

28) 이산가족의 경우 해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어 송금액이 감소할 여지가 있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송금 여력도 많아지고 동시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는 “절박함”도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액은 약 3% 비율

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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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한 외 거주자의 대북 외화송금액 추정

(단위: 100만 달러)

자료: 저자 추정치. 

(2) 국제사회의 무상원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상원조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UN기

구를 통한 다자간 구호성 인도적 지원29)과 중국, 미국, 일본, EU 등으로

부터의 양자간 인도적 지원으로 구성된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제

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통계는 2005년까지는 통일부가 집계하

였다. 이 통계는 각 국이 UN에 보고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통계와 UN

에 보고되지 않은 양자간 인도적 지원액을 합하여 별도로 추정한 것이

다. 그런데 2006년부터는 이 통계치가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2006년 이

후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규

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UN 인도지원사무국(UNOCHA)에 보고된 실적

이 실제 실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대신 이용하기로 한

다.30) 단, 2008년 통계에는 미국의 식량지원액31)이 빠져있어서 이를 추

29) UN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1995년 홍수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하여 UN에 긴급지원을 요청함으로서 개시되었다. UN은 UN 산하기관들의 

공동프로그램을 통한 통합지원 절차인 합동구호요청(CAP)을 통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5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UN 기구별로 지원하

고 있다. 

30) 김석진(2009, 부록)을 참조하였다. 

31) KOTRA, 『2008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총련 송금 45.0 44.4 36.7 34.5 36.1 13.7 12.0 12.0 12.0

중국 송금 7.5 7.7 8.0 8.2 8.5 8.8 9.0 9.3 9.6

한국 송금 7.2 7.5 7.9 8.4 9.0 9.6 10.2 11.0 11.8

합계 59.7 59.7 52.6 51.2 53.6 32.0 31.2 32.3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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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UN을 통한 국제사회의 인도지원액 통계에는 한국이 UN기구

를 통해 지원한 인도지원액이 포함된다.32) 이러한 지원에 따른 현물의 

이동은 남북간 상품의 반출입에 잡히지 않고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다. 

한편 각국이 발표하는 원조총액에는 일반적으로 수송비, 관리비가 

포함되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인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관리비, 

인건비 등이 공제된 액수가 실제로 원조수혜국에 전달된다. 본 연구에

서는 편의상 양자간 원조액에는 이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국제기구

를 통한 무상지원의 경우는 이 비용이 총액의 10%를 차지한다고 가정

하고 그만큼을 국제기구의 무상지원 총액에서 삭감하였다.33) 한편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의 일부분이 북한의 상품수지에 잡혀있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34)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액의 세부내역 확인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전체 인도적 지원 총액의 5%를 추가로 

삭감하기로 한다. 

중국은 매년 양국간 고위인사가 방문할 때 원유, 식량 등을 ‘선물’

처럼 제공하는 형태로 무상원조를 공여해왔다. 2001년에는 김정일의 방

중, 장쩌민의 방북이 있었으며, 2002년의 김일성의 90회 생일, 2003년에

는 우방궈 방북, 2004년에는 김정일의 방중, 2005년에는 대안친선유리공

장 준공식에 참석한 우이 부총리 방북, 2006년 김정일의 방중 등이 있었

다. 2008년 6월에는 중국 시진핑 부주석의 방북시 항공유 5천 톤과 1억 

위안 등 약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선물’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총액은 중국해관통계에 집계가 되고 있다.35) 그런데 중

32) 이 통계는 문상원(2009, 78면)에서 구할 수 있다. 

33) 이를 반영하는 방식은 무상지원액은 100% 다 계상하고 북한의 서비스지출을 

무상지원액의 10%만큼 증가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 

34) 2000년 이후 KOTRA 북한무역통계에 보고된 곡물도입량보다 WFP가 집계한 

대북한 식량원조량이 더 많다고 한다. 김석진(2009)을 참조하시오.  

35) 김석진(2009,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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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북 무상원조액을 살펴보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중국이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대안친선유리공장에 투입된 돈이 

발표된 2,400만 달러가 아니라 약 5,000만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해

관통계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중국해관통계에 발표된 대북 무상지원액의 30%를 추가

하기로 한다. 

(3) KEDO 및 6자회담 관련‘비핵화 지원’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로 시작된 경수로 건설은 한반도에너지개

발기구(KEDO)가 담당하였는데 한국, 일본, 미국, EU 등 13개국이 참여

하여 약 26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KEDO를 통한 

대북 지원액의 대부분은 한전에 지급되었던 경수로 터빈 2기 제작비용

이어서, 실제로 북한의 외화수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연간 50만 톤에 달

하였던 미국과 EU 등의 중유공급(2002년 11월에 종결)36)과 신포 경수로 

건설을 위한 자재반입 및 북한근로자 임금수입 등이다. 경수로 건설 자

재반입은 그 대부분이 남북한 반출입에 기록되므로 북한의 외국과의 외

화수급 추정에는 제외된다. 북한근로자 임금수입은 북한의 서비스수지

에서 이미 다루었다.37)

한편 2007년 6자회담 2·13합의에서는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의 대가

로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북한에 중유 100만 톤에 상응하는 물자를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2008년 말 까지 20만 톤의 중유지원을 완료

36) 미국과 EU의 KEDO 관련 중유공급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2007)에 자세한 

통계가 있다.

37)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의 경수로 건설관련 지원이 무상지원이 아니

고 장기 차관이므로 자본수지에서 다루어야 하나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미국

의 중유공급만 다루게 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북한의 경상이전수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미국의 KEDO 관련 중유지원과 ‘비핵화 지원’에 관한 통계

는 Manyin and Nikitin(2008, 2009)에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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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러시아는 2008년에 15만 톤, 그리고 2009년 1월에 5만 톤을 지

원하여 20만 톤 지원을 완료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 14.5만 톤에 달

하는 중유 및 중유상당액을 지원하였으나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을 이유

로 중유지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 러시아의 6자회담 관련 ‘비핵화 

지원’ 총액은 미국의 중유지원 단가를 산정해낸 뒤 이를 중국과 러시아

의 ‘비핵화 지원’에 일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4> 북한이 수취한 무상원조 추정(한국 제외)

(단위: 100만 달러)

주: 국제사회의 지원은 각국의 UN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중국, 한국을 제

외한 국제사회의 양자간 인도적 지원을 모두 포함함. 단, 한국의 인도지원 

중 UN기구를 통한 다자간 인도지원은 포함됨. 중국 무상지원(2007-08)에는 

중유제공 등 ‘비핵화 지원’이 포함됨. 기타 지원은 EU의 중유지원(2000-01), 

러시아의 ‘비핵화 지원’(2007~08) 등이 포함됨. 

자료: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2000-2005년 통계는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 2006; 2006-2008년은 UN 인도지원사무국(UNOCHA)에 보고된 실적

임. 김석진(2009, 136면)에서 재인용; 한국이 UN기구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문상원(2009)에서 인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사회

인도지원
154.5 318.7 234.3 133.2 160.2 125.5 22.0 95.4 120.1

중    국

무상지원
35.8 88.9 20.8 14.2 18.9 49.6 48.6 76.6 114.8

미국 중유

비핵화지원
60.6 70.3 86.2 2.3 0.0 0.0 0.0 45.0 106.0

기타 지원 13.9 17.1 1.0 1.0 1.0 1.0 1.0 1.0 104.2

합    계 264.8 496.0 342.2 150.6 180.1 1760. 71.5 218.0 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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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의 자본수지38)

(1) 중국 및 중동국가의 양허성 차관 공여

중국은 매년 약 50만톤 가량의 원유를 중국 북동지역의 헤이룽장성

으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39) 중국의 원유 공급가

격은 국제시세를 반영하고 있지만 원유 대금은 중국으로부터 중장기 양

허성 차관을 도입하는 형태로 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의 원유 수입대금은 북한의 자본수지에 수입액으로 잡혀서 북한의 

상품수지의 지출액(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액)을 상각하게 된다. 한편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식량을 도입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식

량 도입 분 중 상당수가 상업적 수입으로 보이며, 일부는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중 얼마만큼이 중국의 양허성 

식량차관으로 결제가 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40) 그래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자본수지에 중국의 대북 식량차관 항목은 일단 제외하기로 한

다. 만약 식량차관 공여가 있었다면 그만큼 북한의 외화수급에는 흑자 

요인으로 잡힌다.

38) BIS/IMF/OECD/World Bank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상업은행채무 통계에 의하

면, 북한은 국제민간은행으로부터 단기무역신용을 공여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이 통계는 신용을 공여하는 서방 민간은행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

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상 북한에 대한 단기신용 공여액이 너무 많고 그 변동

이 심해서 아마도 통계 집계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을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

제하지 못한다. 한편 단기무역신용은 단기간에 상환이 되어야만 공여은행으로

부터 계속적인 공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단기간의 외화수급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인 몇 년에 걸친 중장기적인 외화수급에 미

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북한의 단기무역신용을 북한

의 외화수급 추정에서 제외한다. 

39) 중국의 대북 원유차관 통계는 중국해관통계와 World Trade Atlas에서 집계하

고 있다.  

40) 이석(2008)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중 식량 수입이 상업적 성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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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등 중동국가들은 북한에 소규모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는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각

각 약 2,100만 달러의 양허성 차관을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을 통

해 제공하였다고 한다. 통상 차관 계약 체결 후 실제 집행까지는 시차

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차관 제공 연도와 다음 연도에 1/2씩 집행되

는 것으로 가정한다. 

(2)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FDI)액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 통계 집계가 어려운 이유는 상당수의 국가

가 투자내역을 발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액이 작

을 경우 ‘기타’로 통합 집계하고, 특히 북한의 경우 투자국이 투자내역

을 외부에 공표하면 투자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국제사회의 

대북투자액 집계가 매우 어렵다.41) 중국은 2000년까지는 북한에 대한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1년 이후에는 투자기업 수, 투자

액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중국의 대북투자 협

의(계약)금액의 합계가 2003년의 130만 달러에서 2004년에는 1억 7,350만 

달러로 130배나 폭증하고 2005년에는 이후에도 연간 약 2억 달러를 유

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중국대외경제무역

연감』이나 『중국상무연감』에 나오는 중국 상무부가 승인한 대북투

자액은 2005년과 2006년 평균 1,445만 달러42) 정도에 그치고 있어 언론

의 수치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상무부의 통계가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를 일정부분 

41)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직접투자액에 관한 통계는 UNCTAD에서 매년 발간

하는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통

계는 그 출처가 불확실하고 통계치가 북한전문가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본 연구에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2) 김영근(2008)에서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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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 대북 투자와 실제 투

자실행액에 대한 보도 등을 종합하여 추정치를 제시한다. 구진성(谷金

生)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경제참사가 2006년 9월 제2회 동북아투자무역

박람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가 실행액 기준으로 2005

년에 5,369만 달러(협의액 1억 345만 달러)이며, 2006년 상반기에는 5,874만 

달러(협의액 8,643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43)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

북투자는 2006년 10월의 핵실험 이후 침체했다가 2007년 2·13합의 이후

에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07년과 2008년의 대북투자 실행액

은 2005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국제사회(한국, 중국 제외)의 직접투자액

2000년~2005년 사이에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의 대북 투자는 

2002년 러시아의 정유관련 투자, 2005년 러시아의 금융 관련 투자, 미국

의 애니메이션 하청 생산 투자, 영국의 유정개발 투자, 영국의 담배 제

조 투자, 스위스의 약품생산 투자 등이 있다.44) 2006년부터는 중국, EU 

국가의 대북 직접투자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이집트의 오라스

콤도 최근 북한에 상당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북한이 1990

년대 초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를 개설한 이래 EU 등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관심은 중국 못지 않았었다. 본 연구는 배종렬(2008)의 연구를 참조

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를 추정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중국의 대

북 투자가 증가 추세이면 EU 등 기타 국가의 대북 투자도 증가 추세일 

43) 같은 행사에 참석한 상무부 관리는 상무부의 승인을 얻은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액이 2005년에 1,437만 달러라고 밝힘으로써 중국 공식통계의 성격을 확인

해주었다(연합뉴스, 2006년 9월 4일자).

44) KOTRA(2006, 2-12면)를 참조하시오. 

45) 배종렬(2008)은 실제 조업이 확인된 중국과 EU 대북투자 기업 리스트를 작성

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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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중국과 EU의 대북 투자가 서로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적인 관계

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핵 문제, 6자회담 진전 등이 민간부문의 투자에

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EU 등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변화 추세가 중국의 추세와 비슷하며 그 규모는 

평균적으로 중국의 약 1/2 수준이라고 가정한다. 

(3) 자본수지 지출 항목

북한이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

여야 하며, 식당, 무역회사지사 등 현지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연도에 북한 자본수지에 지출항목

으로 기록된다. 중국 상무부에 보고된 수치에 의하면 2005년까지 북한

의 중국투자 실행액 누계는 9,400만 달러라고 한다.

이를 감안하여 북한의 자본수지 지출을 연평균 1,000만 달러로 가

정하였다. 

<표 5> 북한의 자본수지 추정(한국 제외)

(단위: 100만 달러)

주: 양허성 차관과 투자는 실행액 기준. 

자료: 중국 차관은 전액 원유도입 관련 양허성차관인데 출처는 중국해관통계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국 차관 75.6 108.8 76.5 121.0
139.

3
197.7 246.9 282.0 414.3

기타 차관 0.0 0.0 10.5 10.5 0.0 0.0 0.0 0.0 10.5

중국 투자 0.0 3.9 2.3 5.3 13.5 53.7 70.5 40.0 40.0

기타 투자 0.0 2.0 1.1 2.6 6.8 26.8 35.2 20.0 20.0

지    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본수지 65.6 104.6 80.3 129.4
149.

6
268.2 342.6 332.0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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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rade Atlas; 임강택 · 박형중(2009)에서 재인용; 기타 국가 차관은 쿠웨

이트 차관 관련 언론보도를 활용한 저자 추정치; 중국 대북투자는 상무부 

통계와 투자실행액 언론 보도를 감안한 저자 추정치; 기타 국가 대북 투자

는 저자 추정치. 

6. 남한으로부터의 외화수급

남북교역 통계는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누어 발표된다. 

상업적 거래는 일반교역, 위탁가공 등 ‘교역’46)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입을 나타내는 ‘경제협력’ 그리고 경공업원자

재를 반출하고 광산물로 반입하는 거래인 ‘경공업협력’을 포함한다. 비

상업적 거래는 민간 및 정부의 ‘대북지원’과 ‘사회문화협력’ 및 ‘경수로 

건설’ 비용, ‘KEDO 중유지원’, 북핵 6자회담 ‘에너지지원’ 비용 등을 포

함한다. 이들 항목 중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교역수지가 실제로 북한

의 남한으로부터의 외화수급과 관련이 있다.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

교역수지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거의 대부분 남북한 교역 통계에 계

상이 되면서 동시에 북한의 경상이전수지, 직접투자 등 자본수지 등에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 북한의 외화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 일반교역과 위탁가공무역을 통한 외화수급

북한은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입된 일반교역품목은 

거의 대부분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이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46) 남북한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수지 통계가 상품교역 외에 서비스교역도 포

함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통관기준 수출 통계는 f.o.b 기준

이지만 통관기준 수입통계는 c.i.f 기준으로서 보험료, 운임 등 서비스 교역을 

포함한다.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29

반입한 것이었다. 이는 북한의 상품수지에 남한으로부터의 반입으로 계

상되지만 동시에 북한의 자본수지에도 남한의 직접투자 항목에도 동일

한 액수가 계상되므로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래서 본 연구

에서 추정하는 북한의 외화수급에서는 북한의 일반교역수지는 남한으

로 반출되는 액수와 같다고 가정한다. 

남북위탁가공교역은 북한 지역에 있는 기업이 남한에서 원부자재

를 도입하여 이를 가공한 뒤 완제품을 남한에 반출(수출)하는 교역이다. 

북한은 위탁가공교역에서 주로 남한기업과 계약에서 확정된 가공비를 

외화로 획득하게 된다.47) 이종근(2002)에 따르면, 남북위탁가공무역에서 

이론적으로는 남한으로의 반입(북한의 수출)금액에서 반출금액(북한의 수

입)을 뺀 금액이 가공비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원부자재 중에는 남한산 외에도 중국산 원부자재 등 제3국의 자재를 사

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최근 북한의 위탁가공수지가 큰 폭의 흑자인 것

은 이를 반영한다고 한다.48) 만약 북한의 위탁가공업체가 남한에서 원

부자재를 사지 않고 중국에서 이를 구입하였다면 북한의 대중 교역적자

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는 남한에 대한 위탁가공교역 흑자를 

그만큼 증가시키게 된다. 그래서 비록 남한으로부터의 위탁가공비 수취

가 남한으로의 위탁가공 반입금액에서 반출금액을 뺀 금액보다 작더라

도 실제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분을 남한에서의 반입 

감소분으로 조달하게 된다. 즉,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남한으로 우회 수

47) 이종근(2002)에 따르면 위탁가공비는 3/4 이상이 인건비 및 식비이고 회사 마

진(margin)은 10% 수준이며,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방열비, 영업비 등은 가공

비의 극히 일부이다. 그는 남북위탁가공무역의 남한으로의 반입금액(북한의 수

출액) 중 가공비의 비중을 추정하였다. 그는 위탁가공무역의 가공비 비중은 품

목별로 차이가 나는데, 남북위탁가공무역 통계에서 품목별 반입금액을 이용하

면 북한의 외화가득액은 섬유류 반입금액의 25% + 전자제품반입금액의 7% + 

기타반입금액의 15%의 합계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48) 반대로 남한산 원부자재로 북한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남한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 항구를 거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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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그런데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하는

데 앞에서 제기한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는다. 재화의 흐름이 중국을 

거쳤던, 남한을 거쳤던 북한의 국제수지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6>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일반교역수지 및 위탁가공무역수지

(단위: 100만 달러)

주: 반출은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자 이동이며, 반입은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자 이동임. 거래성교역수지는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수지의 합임.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2)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외화수입

1998년 10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후 금강산 관광객 수는 1999년에

는 14.8만 명, 2000년에는 21.3만 명에 달하였으나 2001년 이후 급감하였

고, 2004년부터 다시 급증하여 2007년에는 역대 최고인 34.5만 명을 기록

하였다. 2008년에는 현대아산 측이 50만 명 유치를 전망하기도 하였으

나 7월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금강산관광은 무기

한 중단되고 있다.49) 북한이 수취하는 금강산 관광수입은 관광객 1인당 

49)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에 송금된 ‘정상회담 대가’ 1억 달러와 현대

그룹의 대북사업권에 대한 포괄적 대가 3.5억 달러를 편의상 금강산관광 대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교역반출 78.6 100.9 167.4 177.4 150.1 188.9 282.0 441.2 366.4

일반교역반입 32.0 10.5 4.4 46.2 21.2 20.9 22.2 20.2 33.0

일반교역수지 46.6 90.4 163.0 131.2 128.9 168.1 259.8 421.1 333.5

위탁가공반출 72.0 72.6 102.8 111.6 107.7 131.2 159.4 204.5 257.3

위탁가공반입 57.2 52.3 68.4 73.4 68.2 78.5 93.6 125.4 151.2

위탁가공수지 14.7 20.2 34.4 38.3 39.5 52.7 65.8 79.1 106.4

거래성교역

수    지
61.3 110.6 197.4 169.5 168.4 220.7 325.6 500.2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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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대가가 주종이나 이외에도 식품, 선물 등을 판매하는 매대 수입과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북한 시설에 대한 임대료, 금강산 지

구에 체류하는 남한 근로자의 체제비 등이 있다. 이러한 수입은 기본적

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입을 관광객 1인당 70달러로 추정하였다.  

개성관광은 2005년과 2007년의 시범관광을 거쳐 2008년에는 관광객 

수가 10만 명을 넘는 등 급성장하였으나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

한이 중단하였다. 개성관광은 당일 관광 입경료가 1인당 100달러이며 

식사비 20달러가 추가되었다. 2007년 12월 이후에는 주 6회(월요일 제외) 

입경에 하루 300~400명 수준이었다. 기념품비 등으로 관광객 1인당 50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가정하면 개성관광에서 북한의 외화수입은 2005

년 30만 달러, 2007년 130만 달러, 2008년 1,750만 달러로 추정한다.

(3) 개성공단 관련 외화수입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 3월에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

공단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지임대료 1,600만 달러를 지급하였

고, 10년 후부터는 토지사용료도 지불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에서 일하

는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과 사회보험료, 초과근로수

당 등이 있다. 북측 근로자 기본급의 최저임금은 주당 48시간 근무 기준 

50달러에서 시작되어, 2007년 8월부터 매년 5%씩 인상되었다. 2008년 기

준으로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은 약 75-80달러로 알려져 있다. 사회보험

료는 기본급의 15%로서 입주 업체가 북한 당국에 납부한다. 이외에도 

가급금(시간외 수당), 근로자알선수수료 등의 비용이 있다. 이외에도 개

성공단 관련 공사비, 골재비, 통신비, 세금, 보험료 등에서 북한의 외화

수입은 발생한다. 이 비용은 연평균 북측 근로자 숫자에 비례하는 것으

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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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하였다. 또한 거의 매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개성공단 입주업

체 관련자들과 상주 직원, 그리고 개성공단 방문자들로부터의 식대, 선

물비 등의 외화수입이 있다.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경우는 당일 방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방문자 1인당 3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7>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 북한방문단으로부터의 외화수입 추정

(단위: 100만 달러)

주: 2000년 금강산 관광수입에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에 입금된 ‘정상회담 

대가’ 1억 달러와 현대그룹의 대북사업권에 대한 포괄적 대가 3.5억 달러도 

포함됨.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은 2008년에 중단되었음. 

자료: 저자 추정치. 

(4) 기타 지역 북한방문자로부터의 외화수입 

금강산, 개성, 개성공단 지역을 제외하고도 매년 상당수 한국인이 

북한 지역을 방문한다.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숙박비, 식대, 

교통비, 선물비 등으로 지불하는 외화도 상당하다. 통상 북한을 방문하

는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3박 4일간 북한에 머무르는데, 방문 목적은 평

양, 남포, 원산, 사리원 등 북한 지역에 대한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

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이들이 머무는 북한의 호텔은 숙박비와 식대

가 매우 비싸다. 본 연구는 관광 및 사회교류협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금강산관광 464.9 41.3 27.4 18.3 34.1 34.4 28.7 44.6 24.7

개성관광 0.0 0.0 0.0 0.0 0.0 0.3 0.0 1.3 17.5

개성공단 0.0 0.0 0.0 0.0 17.7 6.0 13.3 23.8 43.2

북한방문단 12.2 14.3 21.5 25.6 36.1 72.6 59.6 86.2 45.1

합   계 477.1 55.6 49.0 43.9 87.8 113.3 101.6 155.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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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남한 인사들이 평균 3박 4일의 여정으로 왕복 항공비 380달러50), 

호텔은 1박에 평균 120달러, 식대는 하루 평균 100달러51), 교통비는 3박 

4일에 160달러, 선물비로 1인당 약 300달러 정도를 지출하여 총 1,600달

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52)53)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 

공연, 방송, 언론 등 행사가 있을 때는 상당한 ‘대가’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대가’ 중 외화로 지급된 액수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

다. 본 연구에서는 ‘대가’도 방문객 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54)

7. 북한의 무기수출입55)

1980년 후반에는 북한은 구소련제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한편 수

입국의 군사교관훈련 등 기술지원도 제공함으로써 연 5억 달러에 달하

50) 북한 방문시 고려항공(또는 우리 국적기)을 이용하면 비행기 1대당 약 7만 달

러의 항공료를 지불한다고 한다. 위의 추정치는 비행기 1대당 약 100여명이 탑

승하며, 2번에 한번 꼴로 북한 국적기를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되었다. 

51) 대개의 경우 남측 방문단의 식사시 북측 동행 인원에 대한 식대는 남측에서 

지불한다. 

52) 원산에서 임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업체 관계자의 증언(2008년 기준)에 따르

면 북한 출장시 하루 체재비는 호텔, 식대 등을 합해 약 25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53)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 씨가 개성의 자남산여관에서 137일간 억류된 후 석

방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유 씨의 숙박비와 식비 명목으로 하루 평균 114.9 달

러를 현대아산 측에 청구하였다고 한다(데일리NK, 2009년 8월 25일자). 개성의 

자남산여관이 평양에서 남한 방문단이 주로 머무는 양각도호텔, 고려호텔, 보

통강호텔 등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추정치는 북한이 평양에서 청구하는 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54) 남한투자기업의 상주직원들이 북한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숙박비와 식대는 상

당히 비싸다. 이외에도 북한은 외부 인원에 대해서는 보위부 등 감시 인력을 

배치하는데 이들이 외부인과 접촉 시에 드는 음식료 등 제반 비용은 거의 대

부분 외부인이 지급하게 된다. 

55) KOTRA의 거울 통계에는 북한의 무기수출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만약 북한 무기거래가 KOTRA 통계에 잡힌다면 그 만큼 북한 외화

수급 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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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기를 수출하여 당시 북한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

러나 북한의 무기수출은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게 된

다.56) 스웨덴의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의 무기수출에 관한 

통계를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하고 있다.57) SIPRI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수출액은 2001년 1억 달러, 2002년 2억 1,650 달러, 2003년 1억 7,300

만 달러에서 2004년에는 5,65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58)59)

2005년~2008년의 북한 무기수출액 추정은 Haggard and Noland(2007)

를 반영한다. 그들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수출에 관한 세계의 주요 연구

기관들의 추정치는 2000년 이후 북한의 무기거래는 매우 위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WMD 확산방지구상(PSI), 

무기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영공통과 금지 노력 

등과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감시로 북한의 무기

수출은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60) 현재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상당량 

구입하고 있는 국가는 이란61), 시리아 정도에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고 한다. 북한 무기수출은 2005년에는 6자회담 진전 등 분위기 호

56) Haggard and Noland(2007), 4-7면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다. 

57) 북한의 무기수입에 관한 통계는 2008년까지 발표하고 있다. SIPRI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수입은 1999년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전투기 대량 구매(2억 달러 

이상) 이후 연 800~4,2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58)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1-2004년 간 북한의 무기수출 합

계는 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SIPRI의 통

계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Grimmett(2009, p. 54)를 참조하시오. 

59)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무기수출입 통계는 실제 

거래액이나 세관통관 기준이 아니라 무기수출입 물량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미국 달러(1990년 불변가격 기준)로 전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달러 

1990년 불변가격을 미국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하여 경상가격으로 변

환하여 사용하였다. 

60) 이 기간 동안에 파키스탄, 예멘, 이집트, UAE, 리비아 등이 북한으로부터의 

무기구매를 중단했다고 한다. Haggard and Noland(2007, p. 5). 

61) 이란은 UN에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소수의 중동 국가들 중 하

나이다. Haggard and Noland(200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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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2004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2006년 UN 안보리결의 1718호의 발

효로 2006년 이후의 북한의 무기수출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북한의 무기수출입 추정치

(단위: 100만 달러)

자료: 스웨덴의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의 무기수출입 통계치(1990년 미국 

달러 불변가격)를 경상가격으로 변환하여 사용. 2005~2008년 무기수출 

추정치는 저자 추정치. 

8. 북한의 불법행위에 의한 외화취득

(1) 북한의 마약거래 외화수입62)

Perl(2005), Asher(2006) 등이 추정한 아편, 암페타민 등 북한의 마약거

래 수입은 연간 7,000만~2억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치는 북

한이 마약거래에서 실제 수취하는 외화수입을 상당히 과장하고 있다.63)

Haggard and Noland(2007)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의 2000년도 국제마약통

제전략보고서(2000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가 추정한 

1998년 기준 북한의 아편재배 면적은 4,200~4,700 헥타르에 달한다. 여기

62) Haggard and Noland(2007, pp. 7-10)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다. 

63) 언론에 보도되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의한 외화수입은 대부분 과장되는 경향

이 많다. 이는 추정치 중에서 역대 최고치를 마치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

산하기 때문이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무기수출 16.6 101.0 216.5 173.7 56.5 123.1 62.3 48.7 46.8

무기수입 24.3 39.4 13.4 13.8 12.7 7.2 7.4 7.6 7.8

수    지 -7.7 61.7 203.1 159.9 43.8 115.9 54.9 41.1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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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배되는 아편은 연간 30~44톤 정도 되는데, 이는 4.6~6.8 톤의 헤로

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한다. 2005년도 세계마약보고서(2005 World 

Drug Report)에 의하면 2004년 기준 농가가 생산한 아편의 현장판매가격

은 1kg에 142~234 달러(평균 200달러)였다고 한다. 북한이 생산한 아편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전량 수출한다면 약 600~9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아편을 헤로인으로 전환하여 수출하면 2001년 

기준 중국에서 1kg 당 20,000달러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북한이 

생산된 아편을 전량 헤로인으로 만들어서 모두 중국으로 수출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하여도 9,200~1억 3,500만 

달러가 최대치이다. 

최근의 다수의 연구결과들은 북한의 마약거래 수입이 급감했음을 

보여준다. 2005년도 세계마약보고서(2005 World Drug Report)는 전세계 헤

로인과 아편시장의 동향에 대한 매우 자세한 서술을 하면서도 북한의 

마약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Haggard and 

Noland(2007)는 2005~06년도의 북한의 마약거래 수입을 연 1,750만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추정치를 채택하고 2007~08년

도의 마약거래 수입은 이보다 적어진 것으로, 2005년 이전에는 이보다 

많다고 추정한다. 북한은 2003년 4월 호주에서 헤로인 125kg을 밀반입하

려다 나포된 ‘봉수호’ 사건 이후 마약밀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0년 초에는 마약거래 수입이 연평균 4,500

만 달러 정도였으나 2003년부터 급감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외화수입

북한은 198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슈퍼노트”의 생산국으로 의심받고 있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발표 직후 미국이 마카오의 BDA에 대한 돈세탁 의혹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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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슈퍼노트”가 문제의 근원에 있었다. Haggard and Noland(2007)

에 따르면 2005년까지 총 5,000만 달러어치의 달러 위조지폐가 색출되었

다고 한다. 그런데 달러를 정교하게 위조하고 유통시키는데 비용도 만

만치 않게 들어간다. 이는 위조에 필요한 정교한 인쇄기, 지폐 용지, 잉

크 등이 모두 고가의 수입품이며 위조지폐는 대규모로 제조되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Asher(2006)도 북한은 위조지폐

를 생산하면서 액면가의 약 40% 정도의 불법수입을 획득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하였다. 

북한이 그동안 발견된 모든 위조지폐를 생산했다고 가정하면 총 

5,000만 달러의 40%, 즉 2,000만 달러의 실제 외화수입을 획득했다는 계

산이 나온다. 북한이 1996년 이후 ‘슈퍼노트’를 생산했다고 가정하면 이

는 연평균 약 200만 달러의 불법 외화수입을 획득했다는 추정이 가능하

다. 그런데 북한이 위조한 지폐의 50%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가정

하면 북한의 위조지폐 수입은 연 400만 달러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러

한 위조지폐도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2006년 이후에는 거의 사

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다(Chesnut, 2007). 본 연구에서

는 2007년 이후에 북한의 위조지폐로 인한 외화수입은 급감한 것으로 

가정하고 2000년에서 2006년까지는 연평균 400만 달러, 2007년과 2008년

은 각각 100만 달러로 추정한다. 

(3) 북한의 위조담배/의약품 제조 외화수입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2005년 BDA 제재 이후 북한은 마

약거래와 위조지폐 유통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

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의 위조담배나 위조의약품의 생산은 상대적으

로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위조담배는 중국, 대만과의 합작회사형태로 

생산해서 주로 중아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밀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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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위조담배나 위조의약품의 생

산으로 2002년부터 연 300~500만 달러의 불법수입을 얻고 있다고 가정

하며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가정한다. 

  

<표 9> 북한의 불법행위에 의한 외화수입 추정

(단위: 100만 달러)

자료: 저자 추정치.

Ⅳ. 마치며 : 종합, 토론 및 시사점

1. 북한의 외화수급 종합

북한은 (남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와의 상품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9년간 누적 상품수지 적자는 90억 

달러가 넘는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외화수

요를 충족해 왔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무기거래, 마약 및 

위조지폐 생산·유통을 통해 상품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따르

면 북한이 무기거래에서 얻는 외화수지는 9년간 7.1억 달러이고, 북한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마약거래 50.0 45.0 40.0 25.0 20.0 17.5 17.5 10.0 10.0

위조지폐 4.0 4.0 4.0 4.0 4.0 4.0 4.0 1.0 1.0

위조담배 등 1.0 1.2 4.2 4.3 4.5 4.6 4.7 4.9 5.0

합계 55.0 50.0 48.2 33.3 28.5 26.1 26.2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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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은 3억 달러로서 9년간 모두 10.1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한해에 

북한이 불법수입으로만 5~10억 달러를 번다는 언론보도에 익숙한 일반

인들에게는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일 것이다. 

북한의 외화수급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9년간 9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거래 상 상품교역 적자는 남한과의 거래성교역 수지에서 24억 달러

의 흑자, 서비스 수지 흑자 23억 달러, 소득수지 흑자 5.9억 달러, 경상이

전수지 흑자 27.4억 달러, 자본수지 흑자 19.5억 달러를 통해 조달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무기거래, 불법수입 없이도 대외거래 상 

상품교역 적자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3년과 2006

년을 제외하고는 외화수지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9년간 외화수

지의 흑자 누계는 9.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64) 여기에다 북한의 무기거

래수지와 불법수입을 더하면 북한은 최종적인 외화수급에서 상당한 흑

자를 거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북한의 외화수급 누적 흑자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2억 달러가 넘는 액수로서 북한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이다.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상 가장 흑자가 많았던 해는 2007년이었

을 가능성이 높다. 무기거래수지, 불법수입까지 포함하면 외화수급 흑

자가 약 4.3억 달러로 추정된다. 2002년에는 약 3.6억 달러, 2008년에도 

약 2.9억 달러의 외화가 북한으로 순유입되었다고 추정된다. 2002년의 

흑자가 주로 무기거래 흑자에 기인한 반면, 2007년과 2008년의 흑자는 

‘공식적인’ 외화수급 상 흑자에 대부분 기인한다. 이는 자본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수지 모두 흑자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남한과의 거래성 교역 

흑자의 대폭 증가와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른 6자회담 ‘비핵

화 지원’의 새로운 유입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64) 정상회담대가 1억 달러와 현대그룹 송금액 3.5억 달러 등 총 4.5억 달러가 포

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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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종합)

(단위: 100만 달러)

주: 거래성교역수지(남한)에는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수지가 포함되며, 경제

협력과 지원성 거래는 제외됨. 따라서 자본수지에는 남북간 투자액·경제협

력액은 제외됨. 일반교역수지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은 실제로 우리 기업의 

수요이므로 북한의 외화수급에서는 제외하므로 일반교역수지는 북한에서의 

반출만 해당됨. 서비스수지에는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 관련 수입,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수입, 정상회담대가 1억 달러와 현대그룹 송금액 3.5

억 달러 등이 포함됨. 경상이전수지에는 KEDO 중유지원과 6자회담 ‘비핵

화 지원’이 포함됨. 

2. 2008년 12월 대중 수입 폭증의 미스터리

북한의 2007년의 상품수지 적자 약 11억 달러에 비해서 2008년의 

적자폭이 15.5억 달러로 대폭 확대된 이유는 2008년 12월에 북한이 중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교역수지

(대외)
-841 -969 -788 -837 -817 -1,005 -1,102 -1,103 -1,555 -9,018

거래성수지

(남한)
93.3 121.1 201.8 215.7 189.6 241.6 347.8 520.4 472.8 2,404

서비스

수  지
581.5 162.9 166.1 157.1 204.3 240.3 225.3 293.4 274.6 2,301

소득수지 47.2 48.6 52.1 57.0 61.9 68.4 80.6 84.2 87.8 588

경상이전

수    지
323.5 554.7 393.9 200.8 232.7 207.0 101.7 249.2 477.5 2,741

자본수지 65.6 104.6 80.3 129.4 149.6 268.2 342.6 332.0 474.8 1,947

외화수지

(소계)
270.1 22.9 106.2 -77.0 21.2 20.5 -4.1 375.6 232.5 968

무기수지 -7.7 61.7 203.1 159.9 43.8 115.9 54.9 41.4 39.0 712

불법거래 55.0 50.0 48.2 33.3 28.5 26.1 26.2 15.9 16.0 299

외화수지

(종합)
317.4 134.8 357.4 116.3 93.5 162.5 77.1 432.5 287.5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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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월평균 수입액의 3배 이상(4.3억 달러)을 한꺼번에 수입한데 기

인하고 있다. 2008년 말은 남북교역의 악화 등으로 북한의 외화수급 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향후 외화수급 전망도 국제적 금융위기,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시

기였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65) 실제 이

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북한이 이만한 외화를 과연 쉽게 지불할 수 있었

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중국이나 북한

의 무역 관련자가 그동안 누적되었던 불법 수출입거래를 일시에 양성화

시키기 위해 실제 외화지급은 없이 중국해관 통계상으로만 수출(북한의 

수입)로 계상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었다. 그런데 북한의 외화수급

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니 2000년 이후 북한은 이미 상당한 외화를 

축적하고 있을 개연성이 제기되었다. 2008년 12월 대중 수입 급증 이유

가 어찌되었건 간에 “외화가 부족하지 않은” 북한은 그들의 필요에 따

른 대량 수입은 항상 가능할 것이다.  

3. 추정을 시도하지 못한 항목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 기업의 경우 필요한 물자를 남북한 교역을 

통해 북한에 보내지 않고 중국 등 제 3 국을 통해서 우회 투자하는 경우

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의 대북 투자가 제 3 국의 상품수지에 잡히므로 본 

연구의 외화수급 추정 방식에서는 “누락”되게 된다. 따라서 그 만큼의 

액수가 남한의 대북 투자(또는 중국의 대북 투자)에 계상되어야 하나 그 

규모를 추정하지 못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대북지원이 북한으로 

직접 반출되지 않고 중국 등 제 3 국을 통한 지원이 되는 경우는 이 액

65) 2009년부터 시작될 공산품의 시장판매 통제조치와 관련하여 국영상품 전매제

도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관계기관들의 사전 구매작업 등이 있다. 임강택 ·

박형중(2009, 20-22면)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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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큼 북한의 경상이전수지에 한국의 대북 무상지원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나 민간이 제3국에서 옥수수 등 식량을 구매하여 한국

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면 북한의 상품수지에는 수입으로 

계상되며, 북한의 경상이전수지에는 무상지원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북중간에는 변경무역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경무역

은 변경소액무역과 변민호시무역으로 구성되는데 변경소액무역은 중국

해관총서에서 통계가 작성되어 발표되고 있다.66) 그런데 1인당 3,000위

안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변경호시무역은 그 규모를 추정하기가 매

우 어렵다. 북중간에 성행되고 있는 밀무역은 적지 않은 규모로 보이는

데 북측이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교역통계가 상품수지만이 아니라 운송비 등 서비스수지의 항

목도 포함하고 있다면 실제 반출입액에서 이를 분리해 내어야 한다. 예

를 들어 북한산 모래의 국내 반입에 남한 선박이 대부분 이용된다면 남

한으로의 모래 반입액(북한의 반출)에서 선박운송비는 분리해서 그만큼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모래 반입시 

수송비가 70%에 육박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북한이 비밀리에 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한다는 언론보도가 있

다. BDA 사태를 조사하던 중 북한이 BDA에 1억 2,000만 달러 상당의 

금을 신고 없이 판매한 것이 나타났다고 한다.67) 이 보도의 진위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얼마만큼이 통계에 잡히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최근에 들어와서 건설회사가 아프리카 등에 진출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네갈, 앙골라, 나미비아, 짐

바브웨 등에서 대형조형물이나 주요 시설 건설에 참여하여 북한 근로자

의 인건비와 이윤까지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8) 이러한 외화수

66) 중국변경무역에 대해서는 조명철 외(2005)를 참조하시오. 

67) Haggard and Noland(200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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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 시 사 점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북한의 공식적인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해보는 것이다. 즉, 남한을 포

함한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 당국의 가용한 외화가 증

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를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한 2000년 이후에는 상당한 외화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2년 10월 발생한 제 2 차 북핵위기와 이에 따

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에는 북한은 무기수

출과 마약, 위조지폐 등의 불법행위도 줄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요한 외화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태여 미

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험한 거래에 집중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특히 2008년에는 무기거래와 불법행위가 국

제사회의 제재와 감시로 대폭 감소하였고, 여기에다 남한이 비료 무상

지원과 쌀 차관을 중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화수급이 거의 

2.9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보았다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한의 외화수급이 2000년 이래 누적 흑자가 20억 달러에 육박하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추정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개연성을 도출할 수 있다. ① 북한 당국은 외화수급이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전면적인 경제봉쇄, 중국의 대북지원의 급감 등 비상사

태를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고 있다. ② 북한은 우리가 파악

하지 못한 상당한 지출항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핵실

험 등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는 외화가 여기서 조달된다. ③ 북한

68) 연합뉴스 2009년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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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호화사치품, “선물” 등을 제 3 국 기업, 외교행랑

을 통하여 비밀리에 북한으로 운송할 수도 있다. ④ 북한 당국이 정확

히 파악하지 못하는 외화가 북한 내부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먼저 ②에 대해서 미사일, 핵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이 구입해

서 비밀리에 반입할 수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미사일과 핵실험에 사용

되는 외화는 언론에 보도되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69) 인

건비가 비싸고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서방선진국의 미사일, 핵개발 비

용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북한이 여기에 실제로 

투입한 외화는 아마도 언론에 보도된 액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어쨌든 북한은 미사일, 핵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획득하는데 충분

한 외화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그것을 북한으로 반

입하는가가 문제였을 것이다. ③의 경우도 몇 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

된다. 그러면 ②와 ③에 쓰고도 남는 외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①외환보

유고의 축적일 가능성도 있지만 본 연구는 ④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고 본다. 

북한은 외화부족이 심각해진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의 인도

적 지원에 호소하여 일정한 성과를 보는 한편 외화 획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하게 된다. 해외 ‘외화벌이’를 장려하고 ‘외화벌이 일

꾼’을 양산하기 위해 무역회사 설립과 외화소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

게 된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외화벌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

게 되나 북한 당국의 외화에 대한 통제권이 일정 부분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외화가 북

한 내부와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을 개연성이 제기된다.70) 2007년경 부

69) 연합뉴스 2009년 7월 4일자 보도에 의하면, 2009년 5월 25일의 핵실험에는 

3~4억 달러, 4월의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와 약 20기에 달하는 단거리 미

사일 발사 비용의 합계가 약 3억~3억 5천만 달러로 2009년에만 약 7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70) 2005년 마카오 BDA 북한 계좌 동결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 당국이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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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북한은 노동당, 군부 등의 자체외화관리, 부패 등에 대한 감찰을 통

해 당국의 외화 통제력 확보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조

직지도부의 통일전선부 등 당 기관에 대한 감찰도 급증하였고, 민경협 

정운업 회장 부패 사건 등도 외화관리에 대한 통제력 확보 차원으로 보

인다. 

본 연구는 다양한 추정방식을 통하여 북한의 서비스수지, 소득수

지, 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 등 외화수급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추정

해보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가 희소한 현실에서 이 

추정 결과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방식과 추정치들이 향후 북한의 외화수

급을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계좌 13개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황일도(2007, p.360)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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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 of Foreign Exchanges of North Korea 

for 2000 through 2008

Hyoungsoo Zang(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stimates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of North 

Korea for the years 2000 through 2008. Quite striking results obtained 

are that North Korea have experienced no problem in procuring foreign 

exchanges well over their import requirements of over 9 billion US 

dollars for the period 2000 through 2008. This was done even without 

selling arms and illegal products such as opiums, counterfeiting of US 

notes (so-called “super-notes”), drugs or cigarettes. North Korea's 

"official"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has been very likely to be on the 

surplus side for almost every year for the estimation period. Even more 

than that, North Kora has accumulated foreign exchanges at least since 

2000 if we count trades of arms and illeg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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